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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로 그 말씀을 들으라고 ‘간청’하십니다. “듣고서 돌이키라. – 듣고서 주목하라” 이것이 우

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마땅하건만,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짓을 저질렀네요. 우리는 듣기에는 빠르고, 말하기는 더디고, 진노하는데도 더

딘가요?(약1:19) 우리는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옳은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인기를 가져

다 줄 그 무엇을 원합니까? 

과거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자는 실로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말

씀도 알고 민족의 역사도 알 뿐 아니라 대중을 경건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실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신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쟈는 두려워 도망을 쳤고 결국 체포되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뜻 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뜻에 따라 죽을 수도 살 수도 있

으니까요. 

 

<특별 가족> 

하나님께서는 샤판의 아들 아히캄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였습니다. 샤판은 요시

야 왕이 성전을 회복할 때 율법 책을 발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왕하22:3-13). 

그의 아들 그마리야는 여호야킴 왕에게 간청하여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책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렘36:25). 이 가족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주셨습니다. 


